
타이 - 자동차용 섬유 산업을 적극적으로 육성 

타이의 섬유 산업은, 한편으로 의류용의 고도화에 주력하면서, 또 한편으

로는 자동차를 주체로 하는 산업용 섬유의 생산을 급속도로 확대하고 있다. 

쿼터 프리가 이루어지면서 또한 자유무역협정(FTA)이 추진되고 있는 상황에

서 타이의 독자적인 위상을 높이고 있다. 아시아의 디트로이트(Detroit ; 미국

의 자동차 공업 도시)를 부르짖은 “탁산” 수상의 여당이 2005년 2월 총선거

에서 압승하였다. 

타이 국가경제사회개발청(NESDB)에 의하면 2004년의 실질 GDP(Gross 

Domestic Product) 성장률은 6.1%이었다. 이는 2003년의 6.9%보다도 0.8포인트 

떨어진 것인데, 이러한 결과는 원유가 급등에 따른 에너지 코스트의 상승과 

조류 인플루엔자의 영향을 받아 2004년 하반기에 성장이 둔해졌기 때문이다. 

NESDB는 2005년의 성장률을 5.5~6.5%로 추정하고, 높은 에너지 코스트와 

가뭄 상황이계속되면 5%를 밑돌 수도 있다고 보고 있다. 

이러한 상황 속에서 자동차 산업이 타이의 경제를 주도하면서 자동차 관

련의 섬유 자재가 각광을 받고 있다. 타이 공업연맹자동차부회의 자료에 따

르면 2004년의 자동차 생산은 92만 8,081대로서, 2003년과 비교하면 23.7%가 

증가하였으며, 3년 연속하여 최고 실적을 갱신하여 2005년에는 약 110만대로 

증가할 전망이다. 더욱이 일본계 2개 자동차 회사가 2008년에 생산을 개시하

면 합계 30만대를 증산하게 될 것이다. 

타이의 자동차 공업을 받치고 있는 부품 메이커는 약 2,600개사가 된다. 



완성차 100만대는 일본과 비교하면 1/10 규모이나, 광대한 부품 메이커가 타

이 내수용뿐만 아니라 아시아 지역으로의 부품 공급 기지로 되고 있다. 이에 

상응하여 에어 백, 카 시트, 시트 벨트, 코드 사, 각종 내장재 등과 같은 자

동차 용도의 섬유 자재 수요가 급격히 확대되고 있다. 타이 국내에 한정된 

것은 아니지만 일본계 섬유 기업도 자동차 용도의 생산 시설 확대를 적극적

으로 추진하고 있다. 

도레(東レ) 그룹에서는 합섬 메이커 타이도레신세틱스(TTS)의 아유타야 공

장에서 2004년 9월에 연산 능력 3천t으로 에어 백용 나일론 66 장섬유사 생

산을 개시하였으며, 2005년 10월에는 6천t, 2006년 봄에는 1만 2천t으로 확대

한다. TTS의 방콕 공장도 폴리에스터 장섬유사를 시트 벨트용으로 교체하고 

있다. 2005년에는 트리코트(tricot) 공장을 만들고, 월간 10만m를 생산하기 시

작하였는데 2005년말에는 20만m로 증산할 예정이다. 생산은 약 반이 “트리

코트”이고, 30%는 원형 편포, 20%는 직물이 차지한다. 

럭키텍스타이랜드(Lucky Tex Thailand)는 나일론 66 에어 백 기포 생산을 월 

10만m로 시작하여 2005년 10월에는 29만m로 늘린다. 2005년도에 코팅기를 

도입하여 2006년 초에는 가동할 예정이다. 자동차 호스용 폴리에스터 코드사

도 15% 증산하며, 그때그때 투자할 것이다. 도레그룹은 일관된 생산의 장점

을 살려 자동차 용도로 추진한다. 

데이진(帝人) 그룹의 폴리에스터 메이커 “데이진폴리에스터타이랜드(TPL)”

와 “데이진타이랜드(TJT)”도 자동차 용도에 치중하고 있다. TPL은 2004년에 

코드사와 시트 벨트용 산업 섬유 생산을 월산 400t에서 800t으로 배증하였다. 

TJT에서는 자동차 내장용의 컬러 원착 솜을 월 생산 능력은 2003년에 180t으

로 시작하였는데, 수요가 왕성하여 2006년 1월에는 360t으로 배증한다. 



NI데이진상사타이랜드(NITST)에서는 관련 회사의 데이진코드타이랜드가 

전동용 V 벨트의 심체인 폴리에스터 딥 코드를 생산하고 있는데 2003년 중

간부터 풀 조업이 되자, 와인더와 연사기를 증설하여, 당초의 월산 능력 120t

이 200t으로 커졌다. NITST는 또한 카 시트용 트리코트를 편성하고 염색 가

공하여 2004년부터 공급을 시작하였는데, 시트 벨트용 원사 및 생지도 판매

하고 있다. 

도요보 그룹에서는 도요보인더스트리얼머티어리얼타이랜드가 생산 관리ㆍ

판매를 담당하며, 에스완텍스타일에서 나일론 66 에어 백 기포를 월산 100만

m로 제직하고 있는데, 2005년 4월부터는 본격 생산이 시작되었다. 금년 내에

는 배증된 200만m를 생산하게 되었다. ♣ 


